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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예술가와 천재 그리고 젠더: 새로운 시대의 페미니즘> 2강 

 

근대 미학(Art, Modernism)의 Key Words 

 (fine, pure, authentic)Art :회화, 음악, 문학, 조각 건축 ↔ 공예, 대중예술, 연예오락 

● 천재(Genius)- 전통과 예술의 규칙을 뛰어넘어 “예술에 규칙을 부여하는 재능”(칸트) / 영감, 

광기의 전통과 연관된 반합리주의와 예외적 개인으로서의 남성 

 천재가 전유한 여성성의 은유 : 남성적 특징(강인함과 용기, 이성적인 개념화)과 여성적 특징

(정서적 감수성, 비이성적인 정서)을 겸비한 양성적 존재로서의 남성에게 사용되는 노동과 출산

의 은유. 절제와 통제를 경유한 남성 예술가 천재의 강력한 감정과 달리 여성 작가의 감정은 

히스테리, 기질의 표현(자연의 산물)으로 간주되었고, 출산 여성보다 낮은 등급에 할당.   ex) 피

카소의 <아비뇽의 아가씨들>↔ Faith Ringgold의 <피카소의 작업실, 1991> 

             잭슨 폴록의 ‘액션 페인팅’ ↔ 구보타 시케고의 <Vagina Painting, 1965>,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Janine Antoni의 <loving care, 1992>   

● 독창성, 기원성, 원본성(originality) ↔ 차용(appropriation), 복제가능성 

● 거장(master), 걸작(masterpiece) ↔ 그리젤다 폴록, Old Mistress: Women, Art and Ideology  

● 무관심성(disinterestedness), 미적 가치(aesthetic value), 미적 거리(aesthetic distance) : 

타자의 대상화, 오브제화(“여성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만 하는가? 현대 미술 

섹션에 속한 중 여성은 5%도 안 되지만, 누드의 85%는 여성이다”- Guerilla Girls 포스터 中) ↔ 참여, 퍼포먼스,   

● 예술(Art) - 순수, 비실용적, 무목적적, 무보상성 ↔ 공예(craft) - 바느질, 목공일, 도기제작, 

재봉일, 퀼트.  

  <Dinner Party> - 1974년부터 5년 동안 Judy Chicago 주도로 총 400명의 참여자들이 바느질, 자수, 도자기 제조에 

collaboration. 신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유명한 여성 39명을 위해 개별접시, 냅킨, 장식용 식탁보, 유리잔을 마련한 대

형 만찬. 정삼각형(각각 14,4미터)의 탁자가 마련된 ‘문화유산 마루바닥’에는 999명의 여성 이름이 새겨진 2300여개의 

도자기 타일이 깔림. 나비나 꽃 모양의 여성 성기(genital, vagina)를 상징(여성의 자유와 부활 ↔ 여성의 분노와 폭력 

부재)하는 접시들. “역사 전반에 걸쳐 식사를 준비하고 식탁을 정돈해 온 여성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최후의 만찬”(Judy 

Chicago) : 정치적 예술=propaganda! 작품의 인종차별주의, 이성애중심주의! 남성 이데올로기의 여성 물신 이미지를 

그대로 사용?    

 

남성 작가에 의한 여성성의 전유·차용(모더니즘 스타일에 대한 리얼리즘에서의 비판) 

부르주아의 공리주의적 근대성의 전복으로서 미적 근대성이 갖는 특수성은 가령 역사의 진보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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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과 효용성의 가치화, 스타일, 외양, 가장(masquerade)과 같은 유미주의 전략에서 모더니스

트의 여성성을 대변하는 규범으로 약호화됨. 유미주의자들은 여성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근대적

인 것인 약호화된 외양, 스타일, 패러디 등의 데카당 미학을 지향했고 이때 여성성은 여성의 몸

에서 풀려나 문학적 재현의 세기말적 위기를 표현하는 지배적 은유로 사용됨. 자연 - 본능, 감

정, 감각, 직접성, 무매개성 - 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실 여성이나 대중에 대한 혐오 ← “여성

에 대한 두려움, 통제를 벗어나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, 무의식, 섹슈얼리티, 정체성과 안정적인 

자아 경계를 대중 속에서 잃을까 하는 두려움”(안드레아스 후이센, After Great Divide 中)/ 

becoming woman이라는 모티프가 서구 철학사상의 위기를 상징하는 수사로 반복되는 가운데 

Rosa Braidotti는 이처럼 “여성적인 것을 비결정성, 변동성, 가장, 모방, 유희로 신비화하는 것

은 결국 성차의 현실을 부정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공공연한 적대감을 동반하기에 문제가 많다”

고 주장하는데 Rita Felski는 덧붙여 “실제 여성이 속류 본질주의나 남근 숭배적 동일화로 비난

받는 한 ‘여자되기’는 불가능할 것 같다”고 씀, 『근대성과 페미니즘』中) 

ex) Manet - Olympia(1863), Flaubert - Madame Bovary(1857)  


